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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회 성경공부 교재 

                                  (제 2부 구속주 하나님, 곧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8장-6)                2020.05.31. 주일 

 

  ■ 도입  

* 오늘은 십계명 중에서 일곱째 계명과 여덟째 계명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1 “일곱째 계명 – 간음하지 말라” 

(1) 일곱째 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 
      -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 관계 이외의 관계를 허용치 않으심 

      - 현재 배우자나 주님으로 인해 만족함으로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 

 

 

 

     (2) 적용 1 – 결혼과 독신 생활 
        - 결혼: 현재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를 만족하며 즐겁게 결혼생활 해야 함 

   

      * 잠 6:32-33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 마 5:27-28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 독신: 주어진 자유를 마음대로 쓰지 않고 경건 생활의 의무를 충실히 행해야 함 

 

 

 

 (3) 적용 2 – 하나님과의 관계 
- 영적 간음, 즉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을 절제해야 함 

-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 자신을 가꾸어야 함(참고. 엡 5:25-27) 

 

 

 

 

 

Q1) 오늘 배운 사실을 토대로 일곱째 계명에 대해 새로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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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덟째 계명 – 도둑질하지 말라” 

(1) 여덟째 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 
      -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의도적으로 빼앗지 말라는 것 

      - 적극적으로 남의 유익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 

      - 도둑질은 왜 무서운 죄인가? 사람의 소유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것이기에 도둑질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임 

   

      * 시 16:5-6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 행 17: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 여덟번째 계명의 올바른 적용 
           <자신의 소유에 대해> 

        - 자기의 처지를 만족하며 정직하고 합법적인 이익만을 얻는 데 힘써야 함 

        - 수단의 선악을 묻지 않고 아무데서나 미친듯이 긁어모아 우리의 탐욕을 만족시키거나 

방탕한 생활에 낭비하지 않아야 함 

  

 

          <이웃의 소유에 대해> 

        - 힘이 닿는데까지 모든 사람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있도록 진실히 도와야 함 

        - 타인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여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충실히 갚아야 함 

           (부모->자녀, 자녀->부모, 청년->노인, 노인->청년, 종->주인, 주인->종) 

 

 

 

Q2) 아래의 글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 

부모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을 양육하며 주관하며 가르치며, 학대로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답게 인자하고 친절하게 자녀를 대해야 한다. 자녀들은 다섯째 계명에서 이야기했듯이 

부모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다. 청년들은 노인들을 공경하라, 노인이 공경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부족한 청년들을 자기들의 우수한 지혜와 경험으로 

지도하며, 그들을 가혹하게 책망할 것이 아니라, 온화하고 인자한 태도로 말투를 부드럽게 

하려고 애써야 한다. 종들은 열심으로 부지런히 주인에게 복종하되,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충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듯 하라. 또 주인들은 종들에 대해서 까다롭고 고집을 피워, 

공연히 엄격하거나 학대해서는 안된다. 도리어 그들을 형제로 인정하며, 자기도 주님 앞에서 

그들과 같은 종임을 인정해서, 서로 사랑하며 인자하게 대우해야 한다. 

 


